
오는 25일 치러지는 제38대 제주특

별자치도체육회장 보궐선거가

2파전 으로 치러진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는 오는 25일 실시하는 제주도체육

회장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총 2명이 후보자로 등록했다

고 15일 밝혔다.

후보자 등록에는 신진성(66) 전

제주도체육회 수석부회장과 오용

덕(65) 제주스포츠클럽 회장이 등

록했다.

투표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

지 제주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

서 실시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

감 다음날인 16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24일까지다.

회장의 임기는 제주도체육회 정

관에 따라 당선 확정일로부터 2027

년 정기총회 전날까지다.

한편 앞서 제주도체육회장 보궐

선거 선거운영위원회(위원장 오창

수)는 지난 12일 예비선거인 중 추

첨 대상인 28개 종목 226명의 예비

선거인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69명을 추첨했다. 이로써 이번 보

궐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양 행

정시체육회 94명, 정회원종목단체

장 48명, 배정 인원 이하로 추천된

20개 종목 43명과 이번에 추첨을

통해 선정된 69명 등 총 254명으로

확정됐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올해 프로축구 K리그1이 디펜딩

챔피언 울산 HD와 포항 스틸러스

의 동해안 더비 로 포문을 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4시즌 K

리그1의 정규리그 1~33라운드 일정

을 확정해 15일 발표했다.

올 시즌 K리그1에는 디펜딩 챔

피언 울산부터 승격팀 김천 상무까

지 총 12개 구단이 참가하며, 정규

라운드는 팀당 33경기씩 총 198경

기를 치르게 된다.

이어지는 파이널 라운드에선 34

라운드부터 최종 38라운드까지 팀

별로 5경기씩을 치른다. 파이널 라

운드 일정은 정규 라운드를 치른

뒤에 공개된다.

공식 개막전은 3 1절인 오후 2시

울산 문수축구장에서 열리는 울산

과 포항의 경기다.

지난 시즌 2연패에 성공한 울

산과 FA컵(대한축구협회컵) 우

승팀이자 지난 시즌 리그 준우승

팀 포항이 시즌 첫 경기부터 격돌

한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전주월드

컵경기장에서는 전북 현대와 대전

하나시티즌이 만난다.

겨울 이적시장에서 김태환, 이

영재, 티아고 등 K리그1에서 검증

된 자원을 대거 영입한 전북은 3년

만의 정상 탈환 향한 의욕이 충만

하다.

이에 맞서는 대전 역시 김승대,

홍정운 등 베테랑 선수들을 영입해

공수 모두 무게를 더했다.

3월 2일 오후 2시에는 광주축구

전용구장에서 광주FC와 FC서울의

경기가 열린다.

지난 시즌 광주의 3위 돌풍을 일

으킨 이정효 감독과, 5년간 몸담았

던 포항을 떠나 새롭게 서울로 부

임한 김기동 감독의 지략 대결이

펼쳐진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인천축구

전용경기장에서는 인천 유나이티

드와 수원FC가 만난다.

지난 시즌 2년 연속 파이널A 진

출을 이뤄낸 인천은 올 시즌에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려 하고, 강등

위기에 몰렸던 수원FC는 새롭게

부임한 김은중 감독과 함께 반등을

노린다. 연합뉴스

한국 다이빙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이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독일로 떠났다.

대한수영연맹은 18일부터 21일

까지 독일 로스토크에서 열리는 국

제다이버의 날 대회 참가를 위해

다이빙 국가대표 후보선수단 10명

이 14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이빙 국가대표 전임감독 유창

준과 송정미(서울체고) 코치 지도

하에 남자 선수 이원섭, 최강인(이

상 경북 율곡고), 강지호(제주 한

라중), 김경빈(서울체중)과 여자선

수 오수연, 한지우(이상 서울체

고), 백선진(경기체중), 이예주(제

주 한라중)가 파견됐다.

이 대회는 개최국 독일을 비롯해

영국, 스페인, 그리스, 루마니아, 스

웨덴, 우크라이나 등 17개국이 출

전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

일하게 참가하며, 여자 10ｍ 싱크

로와 플랫폼을 제외한 모든 세부

종목에 출전한다.

유창준 감독은 이번 경험을 통

해 2024시즌을 앞둔 선수들에게 필

요한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얻었으

면 한다 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와 넥슨코리아(주),

제주유나이티드FC(이하 제주Utd)

가 유소년 축구메카 제주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사진

제주자치도와 넥슨코리아, 제주

Utd는 오늘 오전 제주대학교 체육관

에서 제주 유소년 축구메카 도약과

아세안 국가와의 스포츠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라운드 N 스토브

리그 in 제주 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제주가 유소년 축구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바

탕으로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스포노믹스 산업 육성

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기관 및 기업은 ▷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 성공적 개최 ▷제주

유소년 축구 육성을 위한 기틀 마

련 ▷제주 유소년 축구 육성사업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

지사를 비롯해 박정무 넥슨코리아

FC퍼블리싱 그룹장, 구창용 제주

Utd 대표이사, 김학범 제주Utd 감

독 등이 참석했다.

오 지사는 제주에서 열리는 스

토브리그에서 아시아 지역의 젊은

이들과 스포츠선수들이 함께 훈련

하며 교류의 장을 확대하면 아시아

공동 번영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것 이라며 스토브리그가 성공적이

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제주유

나이티드FC가 주최 주관하고 제주

도, 넥슨이 후원하는 그라운드 N

스토브리그 in 제주 는 지난 11일부

터 오는 20일까지 조천체육관, 제주

대학교 운동장, 제주남녕고등학교 등

제주시내 일원 축구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는 제주Utd를 비롯해

울산HD, 부산아이파크, 포항스틸러

스, 수원FC, 충북청주FC, 서울이랜

드 FC 등 K리그 산하 유소년팀과

제주제일중 등 제주 지역팀, 데렌

FC(몽골), 페르시브 반둥(인도네시

아), 오이타 트리나타(일본), PVF

(베트남) 등 해외 유소년팀까지 총

13개 팀이 참가했다. 고대로기자

유소년 축구메카 제주 조성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9

신진성 오용덕

돌아온 배드민턴 퀸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

승전에서 세계 4위 타이쯔잉(대만)을 2-1(10-21 21-10 21-18)로 물리치고 우승을 확정한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